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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9 차 총회 

2017 년 6 월 29 일-7 월 16 일  
 

“여인이시여, 이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.” 

사목적 모성의 예언적 선물 

 

소식지 4 호 

2017 년 7 월 16 일  

기쁨과 감사 

1. 종결을 지으며 

7월 12일부터 16일까지 우리가 힘쓴 이 종결부의 시작 때부터 데레사 시미오나토 수녀는 

전 세계 5대륙에 흩어져 있는 모든 수녀들이 은총의 열매를 맺도록,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밭에 

뿌리신 풍부한 씨앗을 거두어들일 것을 요청했습니다. 이 기간에는 특별히 개인적으로 

숙고하고, 그룹에서 나누고, 그룹에서 숙고한 것을 전체모임에서 대조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

전개되었습니다. 

식별과 형제적 대화는 우리의 걸음을 움직이게 하는 플렛폼이 되었습니다. 이 걸음은 

우리의 일상의 흐름 안에서 때때로 더 도전적이고 무거우며 어떤 것은 더 부드럽고 약하기도 

한 다양한 리듬을 가졌습니다. 

우리가 최종적으로 종합한 목표와 우선적 선택, 그리고 활동방향지침은 기도와 나눔, 여러 

방면에서 온 제안들, 즉 작업 도구, 지역구로부터의 제안들, 수도회의 상황에 대한 보고들, 

전문가들의 의견들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. 

전체 모임에서는 각 식별 그룹으로부터 만들어진 비젼들은 안나릿따 치뽈로네 수녀와 

미리나 이바라 가노자 수녀로 이루어진 편집 그룹에 맡겨 2017년부터 2023년까지 6년을 위한 

목표의 초안을 만들도록 위임했습니다.  

첫 번째 초안을 만든 후, 우리는 다시 추가 설명을 위해 모였고, 그런 다음 다시 한 번 

만장일치로 목표를 정할 때까지 정교하게 다듬도록 맡겼고,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

만들었습니다:   
 

성령으로부터 받아들이고, 마리아처럼 

관계의 친교 안에서, 새로운 선교의 힘으로, 

고통 받는 인류를 만나며, 

생명을 낳고 수호하는 사목적 모성의 예언을 살아갑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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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어서 수도회의 네 바퀴에 따른 우선적 선택과 활동지침을 구체화 했습니다. 방향지침은 

모든 빠스토렐레들과 친교 안에서 걷도록 우리를 돕는 목적을 가집니다. 
 
2. 미래를 전망하며 

마지막 날 아침에는 우리가 받고 성숙시킨 것들을 모든 빠스토렐레들에게 전달하는데 

효과적인 방법을 숙고하기 위해 모였습니다.  총회 이후 활동을 위한 기준들을 채택하는 

아우트라인을 그렸습니다. 이 모든 것을 마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헤아릴 수 없는 

은혜들에 대해 찬미 드리기 위해 총회를 평가했습니다. 

연중 제 15주일 오후에는 성바오로수도회 총장이신 발디르 카스트로 신부의 주례로, 사도의 

모후 지하성당에서 제 9차 총회 폐막 미사를 드렸습니다. 

이 기간 동안 기도로 우리를 동반해 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드립니다. 특히 제 9 차 

총회가 참여와 친교의 분위기 안에서 진행되도록 이끌어 준 데레사 수녀에게 특별한 감사를 

드립니다. 

새로운 여인이며, 말씀을 잉태하도록 자신을 내어 주신 마리아여,  

우리들이 교회가 앞서간 그 길을 우리가 걷고 생명을 낳을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빌으소서. 

선한 목자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다음의 말씀으로 우리의 찬미의 노래를 올립니다: 
 

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

(..)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이며 

그분의 이름은 거룩하십니다(루카 1,47.49) 

 

 

 

 

 

 

 
 

총회비서 

       안젤라 나폴리 수녀 
 


